
다락방 리더 해설지 (3/22 주간)

하나님의 안식: 거룩한 시간에서 거룩한 존재로 (창 2:1-3)

1.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1) 일곱째 날의 완성: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 선언합니다. 여섯째 
날까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완성은 일곱째 날이라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2) 안식(메누하)의 창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메누하(고요, 기쁨, 쉼, 평화)’를 창조하심으로 
창조가 완성되었다고 말합니다. 물질적인 세상만으로는 창조가 완성되지 않으며, 안식(메누하)이 

창조됨으로써 비로소 창조의 클라이맥스에 이르게 됩니다.
(3)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상: 만약 여섯째 날에 창조가 끝났다면,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의 완성이 일곱째 날이라는 사실은, 이 세상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세상을 선물로 주신 창조주이심을 증거하는 날입니다.

2.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1) 일을 그치고 안식하심: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을 
뜻하는 히브리어 ‘샤바트’는 ‘그치다, 멈추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멈추셨기에, 

그분을 본받는 우리에게도 정기적인 멈춤이 필요합니다.
(2)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진정한 안식은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3) 영혼의 새로워짐(나파쉬): 성경에서 하나님이 쉬어 평안하셨다는 말(나파쉬)은 ‘새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일을 멈추고 쉴 때 우리 영혼은 비로소 숨을 쉬고 새롭게 됩니다.
(4) 하나님의 완성에 대한 신뢰: 설령 일이 다 끝나지 않았더라도 멈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핸들을 쥐고 계심을 믿을 때, 하나님과 함께 멈출 수 
있습니다.



10.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식: 안식일의 멈춤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환경적 차원을 포함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자녀, 남종, 여종, 가축, 문안에 머무는 객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합니다.
(2) 공동체의 생명력: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내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때, 비로소 자녀와 주변 

사람들도 안식할 수 있고 모두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부모가 불안해서 자녀를 닦달하거나 
푸쉬(push)하면 아이는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힘들어집니다.

(3) 하나님의 사이클에 동참: 주인만 쉬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전체, 심지어 가축까지 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멈추고 쉴 때, 우리 자녀와 직원들도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유지됩니다.

3.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1) 거룩하게 하신 시간: 하나님은 일곱째 날 자체를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카도쉬)’하셨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신성과 신비, 위엄을 드러내는 단어로, 하나님은 이 신성을 ‘시간’ 속에 침투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시간 속의 궁전’이라 불립니다.
(2) 거룩한 존재로의 변화: 하나님은 장소(성막)보다 시간(안식일)을 먼저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시간 속에 거함으로써, 인간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노동도 억지로 하는 짐이 아니라 기쁘고 창조적인 ‘거룩한 노동’이 됩니다.

(3) 영원한 안식의 맛: 안식일은 세상의 압박에서 벗어나 영원한 세계에 우리 삶을 잇대어 주는 날입니다. 
이 세상에서 안식일의 맛을 음미할 줄 아는 사람이 내세의 영원한 안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일은 

부활로 세상을 새롭게 하신 ‘제8요일’이며, 우리는 주일을 통해 마지막 안식을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